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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K씨는 요새 거울 보는 것이 너무도 즐겁다. 입을 벌리고는 거울을 보며 흐뭇한 웃음

을 참지 못할 정도.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도 보며 신기한 듯 계속 쳐다본다. 


몇 달전 K씨는 교통사고가 나서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영구같다”, “바보같다”는 친구들의 농담을

앞에선 웃으며 넘겼으나, 정작 그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이랬던

그가 다시 웃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임플란트 때문이었다. 


K씨는 “임플란트가 예전의 저를 되찾아주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상실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싫었는데, 임플란트를 한 뒤에는 자신감도 회복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라고 말

했다. 


임플란트란 본래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 인공치아를 심는 수술이다. 보통 노화가 시작되면서 치아가

상실되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를 통해서 이가 손실됐을 때에도 임틀란트를 한다.

임플란트가 틀니나 일반 보철물에 비해 불편함도 적고 심미적인 면에서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중에서도 WS 임플란트가 각광받고 있다. WS 임플란타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최소부위만

절개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기존 2차원적이였던 치과 X선과 디지털 파노

라마 X-RAY보다 구체적인 시술 부위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 해준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 임플란트는 저작능력과 심미적인 효과를 가져

다주지만 자연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고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임플란트에는 치근막

이 없기 때문에 손상되기도 쉽다”고 말했다. 


만약 질긴 오징어를 강하게 씹거나 단단한 견과류를 세게 깨무는 수준의 힘을 가한다면 시술을 잘

한 경우라도 견디기 힘들다. 인공치아의 연결부위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연결나사가 풀리

거나 깨질 수도 있다. 


특히 젊었을 때 임플란트를 할수록 관리를 잘 못해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 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치아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음식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어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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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 엔진 장착한 미니 “어떻게 생겼나?” 


▶ 부하직원은 상사에게 ‘무엇’을 원할까?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눈길에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겨울철 사고 예방법 


▶ 미녀 방청객으로 깜짝 등장한 강유미 “정말 몰라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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